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4, No.3, June (2025), pp.355-365

ISSN 2384-101X(p) 2672-1163(e) http://dx.doi.org/10.29056/jncist.2025.06.06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355

Z세대의 자율 주행차 실내 공간 활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e and Satisfaction 

of Autonomous Vehicle Indoor Space Focused on Generation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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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모빌리티 트렌드로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 수단에서 또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만큼 실내 

공간 활용 방법과 소비자 인식이 매우 중요해졌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적은 부품이 필요하고, 

구조도 단순해 실내 공간을 훨씬 여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내 공간에서의 소

비자 실내 행위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주 고객인 젊은 세대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니즈 분석과 실내 공간 유형화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Z세

대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에 관한 분석을 진행했다. Kano 모델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정확한 결괏값을 위해 만족 계수, 불만족 계수, PCSI 지수 또한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Z세대들은 ‘사적 공간’으로써 자동차 실내 공간을 가장 활용하기를 원했다. 본 연구는 Z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이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지 파악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내 프라이빗 공간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핵심어 : Z세대, 자율 주행차,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실내 행위, 카노 모델

Abstract

As the recent mobility trend considers vehicles as simply another space in terms of transportation, 

methods of utilizing indoor space and consumer awareness have become very important. Electric vehicles 

require fewer parts than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and their structure is simple, allowing them to use 

indoor space in a much more relaxed and diverse 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nsumer 

indoor behavior in indoor space. However, user needs analysis and indoor space categorization based on the 

younger generation, the main customers who will use vehicles in the future, have not yet progressed much.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indoor behavior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Z generation.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Kano model, and the satisfaction coefficient, dissatisfaction coefficient, 

and PCSI index were also used for accurate result val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Z generation in 

Korea wanted to make the most of the interior space of vehicles as a 'private space'. This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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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ful in that it has identified how they are satisfied in using indoor space for the Z gener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a new indoor private space design can be made based on this.

Keyword : Z Generation, Autonomous Vehicle, Interior space design, In-Vehicle Activity, Kano model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내연 기관차가 전부였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고 있다 [1]. 전기차는 구동에 필요한 섀시를 스케이트보드처럼 아래쪽에 하나의 판으로 얇게 

정리할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공간의 자유도가 내연 기관차보다 비교적 훨씬 높다 [2]. 내부 공간

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또 하나의 개인 공간으로 여기며 기존과 달리 사용하는 변

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3].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4]. 또

한, 앞으로 가장 큰 자율 주행차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은 2040년에 유동 인구의 

66%가 자율 주행차에 의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면허증을 소지한 4,000여 명의 운전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M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 48%는 자

동차를 ‘나만의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답했고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세대)는 

40%가 ‘이동식 모험 공간’이라고 여긴다고 조사되었다 [3]. 따라서, 자동차 실내 공간의 의미와 역

할이 점점 확장되고 Z세대들에게 이러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 주행 기술 발달에 따라 실내 행위에 대한 여러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완전 자율 주행차의 실내 공간 경험과 행위에 따른 만족도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5-7]. 

박상용의 연구에 따르면, Z세대를 중심으로 완전 자율 주행차의 내부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요

소를 찾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 [8].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자아실현 요소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수의 Z세대가 선호하는 실내 행위와 무관심한 행위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Z세대를 대상으로 자율 주행차 내에서 어떠한 실내 행위에 관심 있는지 파악

하고, 각각의 실내 행위들을 비교 분석 후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실내 공간을 학습, 사적, 

오락, 부가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Z세대가 이를 어떠한 목적에서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지 분

석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계속 발전될 완전 자율 주행차의 내부 편의 요소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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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Z세대의 의미와 특징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국내에 약 646만 명, 전체 인

구의 약 12.5% 정도를 차지한다. Goldman Sachs에 따르면, Z세대의 최대 지출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Z세대를 위

해 완전 자율 주행의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 내부에 제공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곧 소비

의 핵심이 될 것이다 [8][9]. Z세대는 여가와 취미 활동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다양한 여가와 취미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10]. 하지만 Z세대가 영위하는 여가 및 취미 콘텐츠의 목적성에 따라 그들의 당위성

을 조금 더 깊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동찬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 자율 주행의 ‘공간’의 시

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순한 휴식이나 업무 환경 등의 기능은 Z세대를 본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8].

2.2 자율 주행차 발전으로 인한 변화

전기차의 구조적 자유도와 함께 또 하나 큰 변화 요소로 자율 주행차를 꼽을 수 있다. 고정적인 

운전석 및 운전 경험은 사라지고 모든 운전자는 비행기, 기차를 탔을 때처럼 탑승객으로서의 경험

을 하게 되며, 따라서 운전자는 이동 시간 중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더 집중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접하는 대부분 자동차는 운전자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들

어졌지만 앞으로 자율 주행차가 더욱 대중화될수록 탑승객에 더 특화된 실내 디자인이 점점 더 보

급될 것이다 [1].

2.3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 분석 및 유형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율 주행차가 생활공간으로 정의되고 자동차 디자인에 이목이 쏠

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회사에서 선보이는 미래 자동차 사례에서는 실내 공간에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거실과 비슷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업무나 식사 같은 여러 행위가 가능하도록 공간의 효율

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권주영, 주다영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를 총 

21개로 정리했으며, ‘개인 업무’, ‘공부’, ‘독서’, ‘외모 관리’, ‘가족 돌보기’, ‘의료 서비스’, ‘애완 동

식물 케어’, ‘식사 및 간식’, ‘정리 정돈’, ‘청소’, ‘명상/사색’, ‘드라이브 및 관광’, ‘수면/휴식’, ‘대면 

교제 및 오락’, ‘화상/전화/문자/메일’, ‘음악 감상’, ‘TV 시청 혹은 영화 시청’, ‘인터넷(쇼핑)’,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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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게임’, ‘운동’으로 파악되었다 [7].

2.4 카노 모델(Kano model)의 정의

카노 모델(Kano Model)은 기능에 관한 사용자의 가치 판단 및 효용 판단에 효과적이다. 저명한 

품질 측정모델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실증 연구를 통해 인정받고 있다. 이 모델은 제품 및 서비스

의 품질 요소를 5가지 요소로 분류했고, 요소별로 충족 정도와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카

노 모델의 가로축은 기능 충족 수준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는데 

각 축의 일정한 관계식을 통해 품질 요소를 분류한다 [9].

3.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Z세대들이 자율 주행차 내에서 어떠한 실내 행위를 하는지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 문헌 연구를 선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품질 요인을 기반으로 자율 주행차 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행위를 분류하였고 이를 설문 조사 요소로 선정하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에는 

Kano 모델이 활용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운전 경험이 있는 Z세대로 한정하였다. 단, 운전 면허를 

소지했지만, 운전 경험이 1년 이하인 피실험자들을 대신하여 1993년, 1994년 출생의 피실험자를 대

상으로 진행했다.

3.2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 품질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자율 주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 행위 품질 요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제시된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 품질 요인

  [Table 1] Quality factors of indoor behaviors for Autonomous vehicles from previous research 

연구자 품질 요인

송규호 [11] Private, Communication, Comfortable, Functional

Filo [5] Smart, Relax, Home

권주영, 주다영 [12] 업무/학습, 휴식, 취미/사교, 가정생활/개인 관리

유채문 [13] 휴식과 편의, 엔터테인먼트, 업무

이덕찬 [14] Private business, Family mobile, Individual study, Multi-seater leisure

박상용 [8] 휴식, 업무, 엔터테인먼트

권혁일 [15] 휴식 공간, 사무공간, 운전 공간

송지현 [16] 주거 공간, 이동 공간, 독립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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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제시된 품질 요인 분류 결과, 자율 주행차에서 할 수 있는 실내 행위를 정리하기 위해 

‘Smart’, ‘Individual study’ ‘업무’와 같은 요인은 ‘학습 공간’에 포함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Multi-seater leisure’, ‘이동 공간’과 같은 요인도 부가 공간에 포함했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 자율 

주행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품질 요인 빈도표는 [표 2]와 같다.

  [표 2] 품질 요인 참조 빈도수

  [Table 2] Most frequency of the quality factors

빈도수 세부 요인

9 학습 공간

7 사적 공간

6 오락 공간

4 부가 공간

이처럼 선행 연구를 통해 자율 주행차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부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캠핑의 경우, 사적/오락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기에 사

적/오락 공간에 속할 수 있지만 시트 배치 변형 없이 추가적인 공간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

므로 부가 공간에 포함되었다. 모든 속성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품질 요인에 모두 각각 큰 

범주에서 포함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추출된 품질 요인과 품질 요인 내에 속하는 속성들은 [표 

3]과 같다.

  [표 3] 자율자동차 실내 행위 품질 요인

  [Table 3] Quality Factors of Indoor Behavior of Autonomous vehicles

Office Private+Comfortable Functional Additional+Communication

학습 공간 사적 공간 오락 공간 부가 공간

개인 업무 휴식 취미 수납공간

독서 명상/사색 영화/음악 캠핑 공간

방송/인터넷 수강 탈의실 게임 간이 숙박 시설

신문/잡지 화장대 쇼핑,VR 수유실/가족 쉼터

전화/화상 통화 개인 쉼터 TV 반려견 보관소

3.3 온라인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온라인 설문 조사는 사용자가 자율 주행차를 이용할 때 선호하는 실내 행위와 그 상

황에서 앉고 싶은 좌석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실내 행

위 구성은 선행 제시된 품질 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구글 폼즈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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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7일간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0매의 응답지를 분

석 대상으로 정했으며,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성별과 나이에 관한 분포

  [Table 4] Gender and age distribution

성별
합계

남 여

나이

20~22 빈도 %
4

6.7%

1

1.7%

5

8.4%

23~26 빈도 %
11

18.3%

13

21.7%

24

40%

27~29 빈도 %
20

33.3%

3

5%

23

38.3%

30~31 빈도 %
6

10%

2

3.3%

8

13.3%

합계 빈도 %
41

68.3%

19

31.7%

60

100%

3.4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설문 조사 결과 집계는 [표 5]와 같다. 집계된 결과를 품질별로 정리해서 다시 나타내면 [표 6]

과 같다. 완전 자율 주행차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떨지를 

판단했기에 모든 요인이 높은 ‘매력적 품질’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적 공간’ 같은 경우 자동차 내

에서 휴식이 보편화되어서인지 당연적 품질로 느끼는 피실험자들이 다른 요인과 비교해서 조금 더 

높았으며, ‘보조 공간’의 경우에도 무관심 품질로 느끼는 피실험자의 수가 많았다.

  [표 5] 실내 행위의 설문 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Indoor Behavior Survey Analysis 

품질 요인 질문 구분
마음에 

든다
당연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는 수 

없다

마음에 

안 든다
총합

사무 공간
할 수 있다면 49 4 5 1 1 60

할 수 없다면 2 5 14 26 13 60

사적 공간
할 수 있다면 44 11 4 1 0 60

할 수 없다면 1 1 11 17 30 60

여가 공간
할 수 있다면 48 6 5 0 1 60

할 수 없다면 1 3 15 18 23 60

보조 공간
할 수 있다면 40 10 9 0 1 60

할 수 없다면 1 1 18 14 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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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실내 행위의 Kano 품질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Kano Quality Analysis of Indoor Behavior

품질 요인 품질 특성
매력적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적 

품질

무관심 

품질
역 품질

선호 좌석 

위치
총합

사무 공간 매력적 품질 38 12 2 5 1
운전석

(54.55%)
60

사적 공간 매력적 품질 23 20 11 6 0
운전석

(68.42%)
60

여가 공간 매력적 품질 31 16 7 5 1
운전석

(56.52%)
60

보조 공간 매력적 품질 23 16 10 10 1
뒷자석

(57.14%)
60

3.5 Timko의 고객 만족 계수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족 계수와 불만족 계수를 추가했다. Kano 품질 분석에서는 

결과에서 최빈값을 갖는 요인을 최종 품질 특성으로 결정한다. 확정된 품질 특성에서 해당 품질 

특성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이 차이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해서이

다. 고객 만족 계수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고객의 만족 정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제품의 상태가 불만족 되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한 계수이다. 고객 만

족 계수에서 만족도와 불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Kano 품질분석으로 파악한 매력적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적 품질, 무관심 품질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실내 행위의 고객 만

족 계수는 [표 7]과 같다.

만족계수  　


(1)

불만족계수  


 (2)

여기서 A : 매력적 품질로 응답한 수

O : 일원적 품질로 응답한 수

M : 당연적 품질로 응답한 수

I  : 무관심 품질로 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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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실내 행위의 고객 만족 계수

  [Table 7] Results of Indoor Behavior CS-Coefficient

품질 요인 품질 특성
매력적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적 

품질

무관심 

품질

역 

품질
총합

만족 

계수

불만족 

계수

사무 공간 매력적 품질 38 12 2 5 1 60 0.847458 -0.25424

사적 공간 매력적 품질 23 20 11 6 0 60 0.716667 -0.51667

여가 공간 매력적 품질 31 16 7 5 1 60 0.79661 -0.38983

보조 공간 매력적 품질 23 16 10 10 1 60 0.661017 -0.44068

3.6 잠재적 고객 만족 개선 지수

본 연구는 고객의 자율 주행차 발전에 관한 현재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Kano 모델 분석에

서 시행한 긍정/부정 설문 조사 방법 이외에 “현재 자동차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활동 수준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 

  × 
 (3)

P : 현재의 만족위치 (Satisfaction Position)

S : 만족 계수 (Satisfaction Coefficient)

D : 불만족계수 (Dissatisfaction Coefficient)

L : 현재의 만족수준 (Current Level)

Max : 현재 만족도 수준의 설문 척도 중 가장 큰 값

Min : 현재 만족도 수준의 설문 척도 중 가장 작은 값

고객 만족 계수의 만족 계수, 불만족 계수 사이에서 현재 만족 수준을 파악한 값인 현재 만족 

위치(P)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만족 위치(P)를 파악하기 위하여 식(3)을 이용했다.

      (4)

잠재적 고객 만족 개선 지수(PCSI Index)는 현재 만족 위치(P)에서 만족 계수(S)까지의 거리를 

보여준다. 이 지수는 ‘0~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최솟값인 ‘0’은 품질 특성과 상관없이 현재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만족감을 더 이상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PCSI의 최댓값인 ‘2’의 품질 특성은 일원적 품질 특성을 가지며, 현재 고객의 만족

도는 모든 사람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만족 계수의 만족 위치(P)는 ‘-1’로 

만족 계수 ‘+’까지 잠재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14, No.3 June (2025)

363

  [표 8] 실내 행위의 잠재적 고객 만족 계수

  [Table 8] Results of Indoor Behavior PCSI index

품질 요인 품질 특성 만족 계수 불만족 계수 만족 위치(P) PCSI지수 순위

사무 공간 매력적 품질 0.847458 -0.25424 0.269068 0.57839 3

사적 공간 매력적 품질 0.716667 -0.51667 0.069167 0.6475 1

여가 공간 매력적 품질 0.79661 -0.38983 0.173729 0.622881 2

보조 공간 매력적 품질 0.661017 -0.44068 0.082627 0.57839 3

[그림 1]은 자율자동차 실내 행위의 고객 만족 계수와 현재 만족 위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그

래프이다. [표 8]의 PCSI 지수를 살펴보면, ‘사적 공간’의 경우 0.6475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

기 때문에 향후 품질이 개선되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피실험자들이 

모든 품질을 ‘매력적 품질’로 느꼈지만, 개인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적 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가장 원하고 개선되었을 때 만족도 폭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자율자동차 실내 행위 고객 만족 계수 그래프와 현재 만족 위치

[Fig. 1] CS-coefficient graph of Autonomous Vehicle & existing Satisfaction position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자율 주행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주 고객인 Z세대를 바탕으로 자율 주

행차 실내 행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는 크게 4가지

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실내 행위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K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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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고객 만족 계수, PCSI 지수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운전 경험이 있는 Z세대 60명을 대상으

로 한 연구 결과는 ‘사적 공간’에 관한 잠재적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Z세대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차 실내 행위 만족도가 진행된 연구지만 피실험자의 상

당수가 운전 경험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에

서 어떤 실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분류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Z세대를 바탕으로 

여러 모델을 활용한 실내 행위의 품질을 정리하고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율 주행차 실내를 사적 공간으로써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지속해서 수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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